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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migrant workers is increasing worldwide every year, and 
their number and role in Korean society is also increasing. However, the poor 
conditions faced by migrant workers often become a social issue, and it is not 
uncommon for them to be the subject of forensic autopsi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medicolegal autopsy on migrant workers 
in Korea. We collected data of medicolegal autopsies on migrant workers 
conducted in Korea from 2016 to 2020 by requesting data from the institutions 
performing medicolegal autopsy. We calculated the autopsy rate and analyzed 
manner of death and cause of death. The medicolegal autopsy rate for foreign 
deaths was 16.4%, which was more than five times higher than the autopsy 
rate for Korean deaths. By manner of death, 43.7% were natural death, 6.4% 
were homicides, 8.5% were suicides, 23.6% were accidental deaths, 2.7% were 
undetermined unnatural deaths and 15.0% were unknown. These results 
showed a high rate of homicide, accidental death, and unknown death compared 
to Korean. And the proportion of industrial accident deaths and sudden 
manhood death syndrome were high.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edicolegal autopsies are performed at a relatively high frequency when 
migrant workers die, and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the deaths of migrant 
workers were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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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이주(migration)란 국경을 넘었거나 특정 국가 내에서 사

람이나 집단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현대사회의 중요한 특

징이다. 이주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지금보

다 더 나은 삶을 위해 이동하는 경제적 목적의 이주노동자

(migrant worker)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이주기

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Migration, IOM)에 따르

면 2020년 기준 약 2억 8,100만명의 국제 이주자가 존재하

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6%에 해당되는 수치이고, 이 중 1

억 6,400만명이 이주노동자에 해당된다[1]. 

한국의 경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

림픽 이후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주노동자의 유입

이 시작되었고, 90년대 들어와서 이주 송출국에서 유입국

으로 전환되었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2,524,656명로, 전체 인구대비 4.87%에 이르렀으며, 

coronavirus disease 2019로 인해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2].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중국 및 우즈베키

스탄 국적의 이주민 중에서는 재외동포가 다수 포함되어 있

고, 2004년 이후부터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주 노

동자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소위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

등록 상태의 이주노동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법무

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는 411,270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18.3%에 해당한다

[3].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함이 따라 이주노

동자의 사망 사건이 종종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법의부검도 드물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 이주의 역사

가 오래된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이주민의 사망원인 통계를 별

도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4-6].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망원인 통계는 물론 법의부검통계

가 조사된 바 없으며, 국내에서 시행된 전체 법의부검 통계에 

포함되어 함께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행된 이주노동자의 법의부검 통계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의 일면을 살펴보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년간 국내에서 시행

된 전체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의료

원 세브란스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제승인번호 2021-

3327-001)되었으며, 심의면제대상으로 인정되었다. 

자료조사는 법의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

대학교 의과대학 및 한국법의의원을 방문하여 연구대상 기간 

동안 시행된 부검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이 국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의부검을 직접 수행

하거나 관련 기관에서 시행되는 부검을 관할하고 있으나, 제

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담당하고 있고, 

울산 지역의 경우 한국법의의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립과

학수사연구원의 경우 내부 부검관리시스템상 외국인을 구분

하여 관리하고 있었으나, 누락된 경우들이 있어 전체 부검장

부에서 이름 및 사건개요를 통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부검기록을 직접 확인함으로서 외

국인 여부를 판정하였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과 한국법의의

원의 경우에는 직접 부검기록을 확인하여 외국인을 선별하였

다. 

이상의 절차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 중 (1) 외국 국적으로 취

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소지한 경우와 (2) 그밖의 경

우라도 경제적인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경우를 이주노동자

로 분류하였다. (1) 순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2) 단기 

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3) 임시 정박 외항 선원 및 공항

의 환승객 그리고 (4)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협정 대상인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제외하였다. 이주노동자

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부검기록을 검토하여 연령, 성별, 

국적, 사증(Visa), 직업, 체류기간, 거주형태, 결혼 여부, 사망

원인 및 사망의 종류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법의부검중 외국

인 및 이주노동자 대상 법의부검이 차지하는 비율과 외국인 

법의부검률(외국인 법의부검 건수/전체 외국인 사망자수)을 

확인하였고, 사망원인과 사망의 종류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 결과를 내국인 부검통계 자료와 비교하였다. 연도별 한국

인의 사망자수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였고[7], 연도별 법

의부검건수는 이전 연구 결과를 참고하였다[8]. 외국인 법의

부검률(법의부검 건수/사망자수)을 구하기 위해 연도별 외국

인 사망자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고, 별도로 공개된 자료

가 없어 법무부에 대한 자료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결    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시행된 법의부검은 

44,646건이었고, 이 중 외국인이 대상이 된 경우는 2,153건

(4.8%)이었으며, 이주노동자가 대상이 된 경우는 1,870건

(4.2%)이었다. 이주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44.3세이고, 18세

에서 79세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40대, 30대, 50대, 20대, 

60대의 순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606건(74.6%)이고, 여성

이 262건(12.2%)이었다.  

관련 자료를 통해 국적은 대부분의 증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사증, 직업, 체류기간 및 거주형태의 경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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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89.0%, 70.5% 및 80.6%에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

었고, 결혼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비율이 낮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국적별로는 중국

(45.4%), 태국(11.8%), 우즈베키스탄(6.0%), 베트남(5.9%), 

러시아(4.4%) 순이었고, 중국, 우즈베키스탄 및 러시아의 경

우 재외동포의 비율이 높았다. 사증의 경우에는 미등록된 상

태인 경우가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문취업비자

(H-2), 재외동포비자(F-4), 비전문취업비자(E-9)가 각각 

18.8%, 14.5%, 12.9%였다. 직업의 경우 일용직 노동자가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공장 노동자(21.7%), 

농업 노동자(7.2%)의 순이었다. 체류기간은 1-5년인 경우가 

39.7%로 가장 많았고, 5-10년인 경우가 13.7%, 1년 이하인 

경우가 9.3%, 그리고 10년 이상인 경우가 7.8%였다. 거주 형

태의 경우 소속된 회사의 숙소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1. 연도별 전체 법의부검 중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의 

법의부검이 차지하는 비율 

연도별 전체 법의부검 건수, 외국인 부검건수 및 이주노동자 

부검건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법의부검은 8,382건에서 9,308건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었고, 이주노동자의 경우 292건에서 438건으로 증가하였으

며, 전체 법의부검 중 차지하는 비율도 3.5%에서 4.7%로 증

가하는 양상이었다.

2. 외국인의 법의부검률

내국인과 외국인의 연도별 부검건수, 사망자수 및 부검률

은 Table 2와 Fig. 1에 제시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부검률은 

전체 기간 동안 16.44%였고, 대체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

는 양상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내국인의 법의부검률이 

2.90%인 점과 비교하였을 때 약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시행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사망의 종류

이주노동자 부검 결과 확인된 사망의 종류별 분포는 Table 

3 및 Fig. 2에 제시하였다. 전체 1,870건 중 818건(43.7%)은 

Table 1. Proportion of medicolegal autopsy for foreigner and migrant worker

Year
Total

2016 2017 2018 2019 2020

Total autopsy 8,382 8,973 8,955 9,028 9,308 44,646 

Foreigner 336 (4.0) 435 (4.9) 425 (4.8) 462 (5.1) 495 (5.3) 2,153 (4.8)

Migrant worker 292 (3.5) 374 (4.2) 368 (4.1) 398 (4.4) 438 (4.7) 1,870 (4.2)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Table 2. Medicolegal autopsy rate of Korean and foreigner

Year
Total

2016 2017 2018 2019 2020

No. of autopsies for Korean 8,046 8,538 8,530 8,566 8,813 42,493

No. of autopsies for foreigner 336 435 425 462 495 2,153

No. of total Korean deaths 280,827 285,534 298,820 295,110 304,948 1,465,239

No. of total foreigner deaths 2,469 2,513 2,586 2,670 2,862 13,100

Autopsy rate of Korean (%) 2.87 2.99 2.85 2.90 2.89 2.90

Autopsy rate of foreigner (%) 13.61 17.31 16.43 17.30 17.30 16.44

Fig. 1. Medicolegal autopsy rates (%) of Koreans and foreigners in 
Korea, 2016-2020. Medicolegal autopsy rate=Number of medicolegal 
autopsies/Number of total death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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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772건(41.3%)은 외인사 그리고 280건(15%)은 불명이

었다. 외인사 중 120건(6.4%)은 타살, 159건(8.5%)은 자살, 

442건(23.6%)은 사고사였고, 51건(2.7%)은 외인사에 해당하

나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였다.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특별한 경향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1) 병사

병사 중 계통별로 구분하였을 때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

망이 522건(63.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질환

별로도 허혈성심장질환이 316건, 급성심장사가 144건으로 

전체 병사 중 각각 38.6%와 17.7%에 해당하였다. 이어서 만

성알코올중독 관련 사망 57건(7.0%),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 

50건(6.1%), 폐렴 34건(4.2%)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2) 외인사

외인사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타살

의 경우 예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68건(56.7%)으로 가장 높

은 빈도를 보였고, 둔력손상 27건(22.6%), 액사 10건(8.3%), 

추락 8건(6.7%) 순이었다. 자살의 경우 의사가 79건(50.0%)

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추락 30건(19.5%), 예기손상 

Fig. 2. Manner of death of migrant workers in Korea.

Table 3. Manner of death for migrant worker

MOD
Year

Total
2016 2017 2018 2019 2020

Natural 117 (40.1) 169 (45.2) 184 (50.0) 160 (40.2) 188 (42.9) 818 (43.7)

Unnatural 125 (42.8) 154 (41.2) 130 (35.3) 177 (44.5) 186 (42.5) 772 (41.3)

Homicide 24 (8.2) 27 (7.2) 12 (3.3) 30 (7.5) 27 (6.2) 120 (6.4)

Suicide 22 (7.5) 33 (8.8) 20 (5.4) 36 (9.0) 48 (11.0) 159 (8.5)

Accident 75 (25.7) 88 (23.5) 87 (23.6) 96 (24.1) 96 (21.9) 442 (23.6)

Undetermined 4 (1.4) 6 (1.6) 11 (3.0) 15 (3.8) 15 (3.4) 51 (2.7)

Unknown 50 (17.1) 51 (13.6) 54 (14.7) 61 (15.3) 64 (14.6) 280 (15.0)

Total 292 (100) 374 (100) 368 (100) 398 (100) 438 (100) 1,870 (100)
Values are presented as number (%).
MOD, manner of death.

Table 4. Cause of death in natural death of migrant worker

Cause of death No. (%) Total, n (%)

Cardiovascular system

Ischemic heart disease 316 (38.6) 522 (63.8)

Sudden cardiac death 144 (17.6)

Others 62 (7.6)

Central nervous system

Intracerebral hemorrhage 50 (6.1) 81 (9.9)

Subarachnoid hemorrhage 19 (2.3)

Others 12 (1.4)

Endocrine and metabolic disorder

Chronic alcoholism 57 (7.0) 66 (8.1)

Diabetes mellitus 9 (1.1)

Digestive system

Liver cirrhosis 31 (3.8) 63 (7.7)

Peptic ulcer 10 (1.2)

Others 22 (2.7)

Respiratory system

Pneumonia 34 (4.2) 62 (7.6)

Pulmonary thromboembolism 11 (1.3)

Tuberculosis 9 (1.1)

Others 8 (1.0)

Miscellaneous 24 (2.9) 24 (2.9)

Total 818 (100) 8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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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ause of death in unnatural death of migrant worker

Manner of death Cause of death No. (%) Subtotal, n (%) Total

Homicide Trauma

Sharp force injury 68 (56.7) 103 (85.8) 120

Blunt force injury 27 (22.6)

Fall from height 8 (6.7)

Asphyxia

Manual strangulation 10 (8.3) 14 (11.7)

Ligature strangulation 2 (1.7)

Others 2 (1.7) 

Poisoning

Cyanide 1 (0.8) 2 (1.7)

Therapeutic drugs 1 (0.8)

Unknown 1 (0.8) 1 (0.8)

Suicide Asphyxia

Hanging 79 (50.0) 82 (51.6) 159

Ligature strangulation 2 (1.3)

Suffocation 1 (0.6)

Trauma

Fall from height 30 (19.5) 47 (29.6)

Sharp force injury 17 (10.7)

Poisoning

Therapeutic drugs 14 (8.8) 22 (13.8)

Agrochemicals 4 (2.5)

Chemicals 3 (1.9)

Carbon monoxide 1 (0.6)

Drowning 6 (3.8)

Thermal injury

Death by Fire 2 (1.3) 2 (1.3)

Accident Trauma

Fall from height 89 (20.1) 225 (50.9) 442

Fall down 38 (8.6)

Blunt force injury 13 (2.9)

Others 85 (19.2)

Poisoning

Alcohol 36 (8.1) 67 (15.2)

Chemical gas 20 (4.5)

Others 11 (2.5)

Traffic accident

Pedestrian 20 (4.5) 47 (10.6)

Driver 16 (3.6)

Passenger 9 (2.0)

Others 2 (0.5)

Thermal injury

Death by fire 38 (8.6) 46 (10.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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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10.7%), 치료약물 중독 14건(8.8%) 순이었다. 사고사의 

경우 추락으로 인한 사망이 89건(20.1%)으로 가장 높은 빈도

를 보였고, 화재사 38건(8.6%), 급성알코올중독 36건(8.1%), 

익사 26건(5.9%), 보행자 교통사고 20건(4.5%), 가스중독 

20건(4.5%) 순이었다. 사고사 중 업무와 관련되어 사망한 

경우를 산업재해로 구분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236

건(53.4%)이었다. 산업재해 사망자의 성별은 남성이 226명

(95.8%), 여성이 10명(4.2%)였고, 평균 연령은 44.1세로 18

세에서 71세의 분포를 보였다. 공사장이나 건설현장에서 추

락하여 사망한 경우가 89건(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도

에 의한 사망 38건(16.1%), 유해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 20

건(8.5%), 공장 기계 끼임으로 의한 사망 13건(5.5%)의 순이

었다. 

(3) 불명

불명인 경우 280건 중 105건의 경우 고도의 부패 또는 백골

화로 인해 사인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였고, 나머지 175건 

중 138건은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 경우들이었으며, 

나머지 37건은 그밖의 이유로 사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

였다.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 경우의 성별은 남성 132

명, 여성 6명이고, 연령은 30대, 20대, 40대 순이었으며, 국

적별로는 태국 42명, 베트남 20명, 인도네시아 14명, 캄보디

아 13명 등 동남아시아에서 온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사

증은 대부분 비전문취업비자(E-9)이었다.

고    찰

본 연구에서 적용된 이주노동자의 정의는 유엔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제2조 1항에 따라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

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

여 온 사람으로, 이는 소위 불법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이주

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9]. 국내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

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

려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10], 유엔의 정의와 유사하

지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취직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 다

소 좁은 의미의 이주노동자에 국한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실

제로 정식으로 취직하지 않더라도 일용직 노동자, 가사도우

미 등의 형태로 일하거나 미등록상태이면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정의인 유

엔의 개념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이주노동자의 법의부검률

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이주노동자

의 개념에 따라 분류된 사망원인 통계 자료는 물론이고, 외국

인 일반의 사망원인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결과적

으로 외국인 전체의 사망자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의 법의부검률을 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서 확인된 외국인의 법의부검률은 16.44%였고, 이는 같은 기

Table 5. Continued

Manner of death Cause of death No. (%) Subtotal, n (%) Total

Heat stroke 4 (0.9)

Hypothermia 4 (0.9)

Drowning 26 (5.9) 26 (5.9)

Asphyxia

Choking 8 (1.8) 14 (3.2)

Crushing asphyxia 3 (0.7)

Others 3 (0.7)

Electrocution 10 (2.3) 10 (2.3)

Others 7 (1.6) 7 (1.6)

Undetermined Drowning 20 (39.2) 20 (39.2) 51

Trauma

Fall down 11 (21.6) 18 (35.3)

Fall from height 6 (11.8)

Sharp force injury 1 (1.9)

Poisoning

Therapeutic drug 2 (3.9) 3 (5.8)

Chemicals 1 (1.9)

Others 10 (19.6) 10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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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한국인의 법의부검률인 2.90%에 비해 5.7배 큰 비율이었

다. 다만 본 연구자들이 확보한 외국인 사망자수가 법무부에

서 제공받은 자료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집계되었는지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약 5배 이상 높은 

비율로 부검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

각한다. 그 이유와 관련하여 일차적으로는 외국인이 국내에

서 사망한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유가족을 만나거나 의무기록

을 확인하는 등 관련 정보를 얻는데 제약이 있고, 최종 결과

를 대사관 등을 통해 본국에 있는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경우 법의부검의 대상이 되는 

죽음인 변사의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고도 

생각된다. 한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업무환경에서 

일하거나 평소 건강관리를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생활하다보

니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 가능성 등을 고

려해 볼 수 있겠다.

이주노동자의 사망의 종류를 분석한 결과 병사가 43.7%, 

타살이 6.4%, 자살이 8.5%, 사고사가 23.6%, 외인사 중 구

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2.7%, 불명인 경우가 15%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빈도가 한국인에 비해 혹은 외국의 이주노동

자에 비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만

한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연구대상 기간 중 2016년

과 2017년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된 부검통

계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11,12], 국내에서 시행된 법의부검

의 95% 이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16년 국립과

학수사연구원 부검통계상 병사가 41.4%, 타살이 5.1%, 자살

이 16.5%, 사고사가 19.0%, 외인사 중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가 7.7%, 불명인 경우가 10.35%이고, 2017년의 경우 병사가 

41.9%, 타살이 4.4%, 자살이 15.0%, 사고사가 19.8%, 외인

사 중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6.0%, 불명인 경우가 12.8%였

다. 이는 같은 기간 이주노동자의 사망의 종류별 비율과 비교

하면 병사의 비율은 유사하고, 타살, 사고사 및 불명은 이주

노동자의 사망에서 각각 1.6배, 1.3배 및 1.3배 높은 비율을 보

이며, 자살은 국과수 통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국

립과학수사연구원 통계 자료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포함

한 결과이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에서 외국인을 제외

하고 한국인과 이주노동자를 비교한다면 그 차이는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이주노동자의 사고사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

망자는 236건으로, 전체 사고사 중 53.4%에 해당하였다. 한

국인의 경우 관련된 자료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

만 높은 비율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 관련 통계를 참

고하면 국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

년 882명이며,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2018년 114명, 2019

년 104명, 2020년 94명이었다[13].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망만인율(근로자 

10,000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수 비율)을 사용하며, 사고 사

망만인율이 2017년 전체 노동자가 0.52명이고, 이주노동자가 

1.73명이며, 이후 전체 노동자의 사고 사망만인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20년 0.46명인 반면, 이주노동자의 경우 오히

려 증가하여 2.40명이었다[14].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빈번

한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법의부검통계에도 

반영되어 산업재해 사망자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의부검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의 사망원인 중 청장년급사증후군의 비율이 높

은 것도 특징적인 결과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통계상 

2016년과 2017년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 경우는 각각 

60건(0.7%)과 41건(0.5%)이었다[11,12]. 이에 비해 본 연구

에서 확인된 이주노동자의 부검통계상 청장년급사증후군은 

해당 기간에 각각 31건(10.6%)과 31건(8.3%)이었으며, 본 연

구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외의 기관에서 시행된 부검도 

포함되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에서 시행된 법의부검을 

통해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되는 경우의 절반 이상이 이

주노동자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청장년

급사증후군이 진단명이 아닌 만큼 확대 해석은 자제하여야겠

으나,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의 20–30대 남성이 다수인 점으

로 브루가다 증후군과 같은 유전성 심부정맥이 원인일 가능

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업무환경상 급사를 유

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인

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국내 법의부검 통계 연구에서 

부검률을 제시할 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망원인 통계상의 

연도별 사망자수를 이용하여 부검률을 계산해 왔다. 그런데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는 한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는 통계보고인데 반해 부검건수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법의부검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전 보

고들에서는 실제보다 부검률이 높게 제시되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보다 정확한 법의부검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사망자와 외국인 사망자를 포함한 전체 사망자수를 분모로 

하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전제 법의부검건수를 분자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들은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이주노동자 

법의부검 통계를 제시하였다. 법의부검 통계가 가지는 특성

상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이주노동자 일반의 모습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 일면이라도 살필 수 있는 기

회가 되기를 바라며, 향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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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한국 사회에서 처한 현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개선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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